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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장경 1000년 물어보려고? 뭐 다른데서 얘기 다 했는데….”
이미 많은 이들이 스님을 스쳐지나간 듯했다. 자칫 서로에게 무료함만 줄 것 같았다. 고

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(67)의 첫 마디였다.
눈이 소복이 쌓인 2011년 12월 종림 스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 안암동 고려대장경 연구

소를 찾았다. 종림 스님의 얼굴은 부석했다. 머리와 턱수염, 눈썹은 눈을 맞은 듯 하얗게
빛 바래 있었다. 말씀을 청했다. 주제는 뻔한(?)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는‘초조대장경
1000년’이었다. 말씀을 청하며 20세기 정보저장매체인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다. 액정에
서“Low battery”가 깜박였다. 아뿔싸. 밤새 전원을 켜놓았나 보다. 종림 스님의 말씀
을 음성으로 오롯이 저장하는 일은 글렀다. 모든 말씀을 손수 옮겨 적기로 했다. 종이와
펜만 든 현대판 원시인은 불안했다.
“활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목판은 정보전달과 복제의 중요 매체였어. 목판은 독특한
기술이라. 목판 대장경은 문자로 된 불교 정보 매체의 집합체야. 학술ㆍ기술ㆍ문화적인
바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.”
스님은“대장경은 문화민족의 자부심이다. 대장경은 매체이고 도구였지 단순히 적을 막

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”고 강조했다. ‘Ctrl+C’(복사)와‘Ctrl+V’(붙여넣기) 가 능사인
이 시대에서 목판과 활자 이야기가 펼쳐졌다. 원시인의 손은 빨라졌다.
종림 스님은 해인사 행자 시절 장경판전에서 들어서는 순간“아~. 이건 진짜 책이잖아”

하는 경탄이 터졌단다.
“초등학교 때 해인사로 여행가서 보기야 봤지.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빨래판이지 뭐. 그
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야. 초조대장경을 처
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. 초조대장경이 불 타 없어졌다는 기록은 있지만 우리나라에
있다는 건 몰랐어. 초조대장경 인본(印本)의 존재가 알려진 것도 1960년대의 일이야. 그
때 한 번 놀랐고, 의천의 속장경 중 <화엄소초(華嚴疏抄)>를 볼 때도 그랬지.”
스님은 대장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. 규모와 만든 이유, 목록 등을 정리해 하

나씩 풀어갔다. 1983년, 자연과학분야 일부에서 쓰이던 컴퓨터를 인문과학 분야에서 활
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. 스님은 6개월간 광화문 중앙전산학원을 다니며
컴퓨터를 섭렵했다. 1991년 스님은 일본 국제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일본 전역
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다. “할 일 도 없는데 이거나 하지.”종림
스님은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착수했다.
스님의 전산화 작업에는 많은 것이 내포돼 있었다. 한역대장경 가운데 최고(最高)의 판

본이라 일컫는 고려대장경이 활자화 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다. 불교정화나 개혁
의 실패, 정보사회 진입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. 스님은“대장경이 보물로
보관되고 존중되기보다 활용되길 바랐다. (2면에계속)

“할일도없는데이거나하지”
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의 대장경 스토리


